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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자간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토지공유자간에분할의방법에관하여협의가성립되지않으면법원에공유물분
할청구의소를제기할수있다.

본인은 10여년전에 여주에 있는 임야 약 3,000여평을 A, B와 공동으로 구입하여 현
재 1/3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 임야를 분할하기 위하여 B, C 와 상의를 하였
으나서로이해관계가달라서결론이나지않는다. 대책은? 

공유자는다른공유자의동의없이는공유물자체를처분하거나변경하지못한다.(민
법제264조) 물론공유자는자신의공유지분을자유로이처분할수있으나, 그공유지

분을양수받은자도역시다른공유자의동의없이는공유물자체를매각하거나
이를마음대로개발할수도없으므로공유물분할을위하여는공유자간

에협의가성립되어야한다. 
협의분할의방법은우선공유물을있는그대로분할하는현물분
할의방법이있고, 공유물을제3자에게매각하여그대금을분
할하는 대금분할의 방법이 있으며, 공유자의 1인이 다른 공유
자의 지분을 전부 취득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방법이있다. 또위세가지분할방법이혼합될수도
있으며, 공유물의일부에대하여만분할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런데 만약 공유자 중 1인이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
에응하여도협의가성립되지않는다면법원에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위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공유물의 위
치, 면적, 사용가치, 이용상황, 주위환경등을고려하여공평하게현물로

분할하는재판을하게되나, 현물분할을할수없거나분할로인하여현저히
그가액이감손될염려가있는경우에는법원은그물건을경매하여경매대금
을공유지분에따라배분하게하는재판을한다.
경매분할의경우는경제적손실이예상되므로가급적공유자간에협의를하
여결론을도출하는것이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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